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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성전을 지은 솔로몬
열왕기상 5장 1절~9장 9절, 역대하 2~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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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를 이어 네 위에 오르게 할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심하였

습니다. 솔로몬은 두로 왕 히람에게 사자를 보내어 부탁하였습니다.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이라도 주를 용납 못할 것인데, 내가 누구라고 하나님을 위해 전을 건축하겠습니까? 단지 

그 앞에 1)분향 하려고 하니 청컨대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 보내 주십시오.”

두로 왕 히람은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백향목과 잣나무를 솔로몬에게 보내 주었습

니다. 솔로몬은 3만 명의 일꾼을 뽑아 나무 베는 일을 하게 하였고, 7만 명의 2)담군과 8만
명의 돌을 뜨는 사람, 3천 3백 명의 감독하는 관리들을 뽑아 성전을 짓게 하였습니다. 

성전에 쓰이는 돌들은 모두 채석장에서 다듬어서 가져왔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는 방망

이나 도끼 등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22)

1) 분향 : 향을 피움.
2) 담군 : 짐을 운반하는 일을 하는 사람	



성전 내부에는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많은 방을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크고 화려했습니다.

성전의 내부는 모두 백향목으로 지었고, 지성소는 모두 금으로 입혔습니다.

이렇게 해서 7년 동안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이 다 완성되자 솔로몬은 다윗 성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성막의 기구들을 

성전으로 옮겨 왔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스라엘 온 백성이 모인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겠습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시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어주시옵소서.”

솔로몬은 기도를 마친 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솔로몬과 백성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였습니다.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내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은즉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거기에 두고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을 것이라. 네가 

만일 나의 명한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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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오늘의 공부 

                   솔로몬이 지은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지금도 지어져 가는 성전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왜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은 무엇일까요? 다음 말씀을 찾아 읽고 알맞은 답을 써보세요.

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와 제사를 드렸던 곳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전도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인 교회가 
계속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19)

(고린도전서 1:2, 3:16)

구원받은 나의           이 바로 성전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라고 

합니다.               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가느니라 

(에베소서 2:21~22)



68  오늘의 말씀을 배우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많은 사람은 자기가 맡은 일을 성실히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을까요? 아래 그림을 보고 생각하여 써 보세요.

                            지금도 지어져 가는 성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성전 중에서 솔로몬 성전은 가장 
먼저 세워진 성전이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에서 세워졌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성막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백성은 성전에 나와서 죄를 용서받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솔로몬
의 기도대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생각
하며 성전을 향하여 기도드렸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